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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emotion influences lexical processing and sentence reading. However, most of this 
research has assessed emotion at the lexical level, limiting our understanding of how emotional context affects word recognition 
during natural reading. To address this gap,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emotional context affects the processing of 
emotionally neutral target words and their subsequent words within sentence-level reading. In Experiment 1, a self-paced reading 
task was employed to precisely measure processing time differences according to emotional context (positive, negative, neutral). In 
Experiment 2, an eye-track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moment-to-moment cognitive processes during natural sentence 
reading. Across both experiments, an inhibitory effect was observed for target and subsequent words presented in positive 
emotional contex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sitive emotion may facilitate semantic spreading, which can suppress the 
processing of neutral target words and disrupt semantic integration at the sent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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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심리학에서 감정(emotion)이 읽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속적으로 주목받아 온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읽기에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감정을 유도하거나 감정을 내포하는 단어(감정 단

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중립 단어)의 어휘 정보처리 과정을 

비교해 왔다. 그 결과 두 유형의 단어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Altarriba & Bauer, 2004; Challis & Krane, 1988; 

Eviatar & Zaidel, 1991; Kanske & Kotz, 2007; Larsen et 

al., 2006). 그러나 감정이 어휘 정보처리를 촉진하는지 억제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감정이 어휘의 처리를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동기화된 주의 

가설(motivated attention hypothesis, Kousta et al., 2009)

과 부정 감정이 주의를 사로잡아 어휘 처리를 방해한다고 보

는 자동 경계 가설(automatic vigilance hypothesis, Estes & 

Adelman, 2008)이 대립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이와는 별

개로, 긍정 감정이 의미 점화를 강화한다고 설명하는 단기 

정서 조절 가설(phasic affective modulation hypothesis, 

Topolinski & Deutsch, 2013)도 제안된 바 있으나, 이는 비

교적 제한적인 맥락에서만 검토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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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사용한 최근 연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Kim 등

(2023)은 동기화된 주의 가설을 지지한 반면 Kwon 등

(2022)은 자동 경계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기존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서 두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단어 단

위 자극의 사용에서 비롯된 한계이다. 단일 단어는 문맥과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감정 반응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단일 단

어 자극은 실제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맥 수준의 의미 

통합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Sharif & Mahmood, 

2023). 둘째는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의 사용으

로 인한 방법론적 제약이다. 기존 연구는 읽기 중 감정의 영

향을 탐구하기 위해 주로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해 왔다(Estes 

& Adelman, 2008; Kim et al., 2023; Kousta et al., 2009; 

Kwon et al., 2022; Yap & Seow, 2014). 어휘판단과제

는 참가자에게 단어나 문자열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 

단어인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요구한다(Meyer & 

Schavaneveldt, 1971). 그러나 이 과제는 읽기 과정을 지나치

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Rayner & Liversedge, 

2011), 특히 감정 정보의 다층적 처리 과정이 반응속도라는 

단일 지표로 축소됨으로써 세부적인 처리 단계에 대한 세밀

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Zhang 등

(2014)의 뇌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표정이나 사진

과 마찬가지로 단어와 관련된 감정 정보를 순차적 단계에 

따라 처리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어 자극의 잠재적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두 번째 단계(약 250- 

400ms)에서는 감정 단어와 중립 단어를 구분하며, 세 번째 

단계(약 300-600ms)에서는 감정 단어를 긍정과 부정으로 

정교하게 분류한다. 성인의 어휘판단과제 수행 시 평균 

반응속도가 약 550-750ms임을 감안하면(Balota et al., 

2007), 해당 과제를 통한 결과만으로는 감정이 다양한 층위

의 처리 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서는 감정 문맥

을 도입한 일부 읽기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Liu 등(2013)

은 감정 맥락이 단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감정 형용사를 포함한 정서가 평

정 과제(valence rating task)를 통해 감정 문맥의 조절 효과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감정 형용사가 후

속 단어의 감정적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Chou 등(2020)은 감정이 문장의 응집성(coherence)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문맥과 후속 단어의 감정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의미 통합 과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

정하였다. 사건관련전위(ERP)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맥

에 나타난 감정은 후속에 제시되는 단어의 감정 정보처리뿐 

아니라 문장 수준의 의미 통합 과정에도 관여함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이 어

휘 정보처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

명하기 위해 감정 문맥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단어재인 과

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자극 구성 방식과 과제 유형에서 기존 연구

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실험 자극은 감정 

단어가 아닌 감정 문맥을 포함한 문장 단위로 구성하였다. 

자극 문장은 긍정, 부정, 중립의 세 가지 감정 문맥과 중립

적 목표 단어로 이루어지며, 목표 단어는 문맥 효과를 명확

히 관찰하기 위해 문장의 중간 위치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처치는 실제 글 읽기 환경에서의 의미 통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제로는 어휘판단과제 대신 

자연스러운 글 읽기 과정을 더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자기

조절읽기과제(self-paced reading task)와 안구운동추적

(eye-tracking) 기법을 사용한 문장 읽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Rayner(1998)에 따르면, 자기조절읽기과제와 안구운동추적 

기법은 인간의 언어 정보처리 과정을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한

다. 자기조절읽기과제는 각 단어의 처리 시간을 통해 인지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반면, 안구운동추적 기법은 읽

기 과정에서의 주의 할당과 세부적인 인지 과정을 실시간으

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yner, 1998). 즉, 두 과

제를 병행함으로써 문장 수준에서 감정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의미 처리 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자기조절읽기과제는 언어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핵심적인 인지심리학 실험 기법의 하나이다. 이 과제

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속도로 단어나 구문을 읽어 나가며, 

이는 자연스러운 읽기 환경을 최대한 재현하면서도 통제된 

실험 환경을 제공한다. 각 단어나 구문의 읽기 시간은 밀리

초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되어, 처치된 조건에 따른 미세한 

처리 시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Just & Carpenter, 

1980; Ferreira & Clifton, 1986). 이러한 측정 방식은 특정 

단어의 처리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며, 감

정 문맥이 후속 단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안구운동추적 기법을 활용한 문장 읽기 과제는 읽기 과정

의 실시간 인지정보처리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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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Rayner, 1998). 이 기법은 눈의 움직임이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눈-마음 연결’ 가설에 

기반한다(Just & Carpenter, 1976, 1980; Rayner, 1998; 

Reichle et al., 2012). 문장 읽기와 같은 복잡한 인지 과제에

서는 주의 자원의 배분이 안구 운동에 쉽게 반영되므로, 많

은 연구자가 수십 년간 이 기법을 활용하여 읽기 과정을 탐

구해 왔다(Rayner, 1998, 2009). 안구운동추적 기법은 안구

의 움직임을 크게 도약(saccade)과 고정(fixation)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는데, 시각 정보처리 과정에서 도약은 눈이 지속적

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을 뜻하며, 고정은 도약 사이 상

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다. 도약 중의 급속한 안구 운동은 

시각 정보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정보처리는 고정 동안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글 읽기 시 안구 운동을 적절하

게 분석하면 실시간 어휘 정보처리 과정의 세부 과정을 효과

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Rayner, 1998).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문장 수준에서 문맥에 나타난 감정

이 중립 단어의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실험은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과제로 구성되었다. 실험 

1에서는 자기조절읽기과제를 통해 각 단어의 처리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감정 문맥에 따른 목표 단어 및 후속 단

어의 처리 시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험 2에서는 안구운동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읽기 과정에서의 인지처리 

과정을 관찰하고, 목표 단어와 후속 단어에 대한 고정 시간 

및 도약 양식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정서가 

판단 과제, 문장 완성 과제 및 자연스러움 판단 과제를 통해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험 설

계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감정 문

맥이 어휘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 처리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1

실험 1은 자기조절읽기과제로, 문장 읽기 과정에서 문맥이 

유도하는 감정이 목표 어절(N)과 후속 어절(N+1)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참가자 

본 실험에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62명이 참여하였다(남성 28명, 여성 34명). 실험 참여 당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2.0세였다(SD=5.69). 모든 참가자

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였다. 약 10분 동안 과

제를 진행했으며, 이후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재료

실험에 앞서 실험 자극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예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서가 평정 과제(n = 36)를 

통해 긍정, 부정, 중립 문맥이 각각 의도한 감정을 적절히 

유발하는지 검증하였다. 9점 리커트 척도 평정 결과, 세 조

건 간 정서가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긍정: M = 

7.1; 부정: M = 3.0; 중립: M = 5.3; 모든 비교에서 p < 

.001). 둘째, 문장 완성 검사(n = 64)를 실시하여 각 조건의 

목표 단어 예측도를 측정하였으며, 세 조건 간 예측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F(2, 159) = 1.83, p = 

.164). 셋째, 자연스러움 평가 과제(n = 67)를 통해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 결과, 조건 간 차이

가 없었다(F(2, 159) = 0.66, p = .521).

본 과제에서는 예비 연구를 통해 선정된 54개의 목표 단

어(어절)를 사용하였다. 각 목표 단어에 세 가지 감정 문맥

(긍정, 부정, 중립)이 대응되어 총 162개의 실험 문장을 구성

하였다. 동일한 목표 단어가 한 참가자에게 반복 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틴스퀘어 설계를 적용하여 세 개의 실

험 목록을 구성하였다. 각 목록은 54개의 문장 자극을 포함

하며, 참가자는 무선적으로 하나의 목록에 배정되었다.

절차

실험은 Rohde의 Linger 소프트웨어로 제작 및 진행되었다. 

문장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시되었으며, 화면에 한 단

어씩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각 시행이 시작하면 기호가 제

시되었으며, 각 기호는 문장의 어절들을 가렸다(예, ‘이것은 

문장이다.’라는 자극은 --- ----. 와 상응).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첫 번째 단어가 나타났다. 이후 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어절이 나타나며, 이전 어절은 다시 기호로 

가려졌다. 버튼을 누른 시간, 즉 읽기 시간(Reading time, 

RT)은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어절이 나타난 뒤, 참가

자가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기호가 사라지고 방금 제시

된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새로운 문장이 나타났

다. 참가자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하여 정해진 

버튼을 눌러 ‘예/아니오’로 답변하였다. 실험 설정과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실험자의 안내를 따라 6개의 연습 시행을 실

시한 뒤 본 실험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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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s(standard deviations) of reading time(ms) on target words(N), and following words(N+1) in 

different contexts Bars represent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SEM).

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글 읽기 중 일반적인 정보 처리 과

정을 반영한 데이터만 사용하기 위해 읽기 시간이 100ms 이

하거나 1,500ms 이상인 데이터(0.91%)을 분석에서 제외했

다. 참가자들이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에 포함된 모든 시행에서 이해력 문제의 응답 정확도를 각각 

참가자와 문맥 조건 별로 분석했다.

문장을 읽는 동안 문맥에 나타난 감정이 목표 어절과 후

속 어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R 프

로그램(version 4.4.1, R Core Team, 2024)의 lme4 패키지

(Bates et al., 2015) 중 lmer 함수를 사용해 읽기 시간을 대

상으로 선형 혼합 효과 모형 분석을 진행했다. 고정 효과의 

유의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lmerTest 패키지(Kuznetsova et 

al., 2017)를 사용했다. 또한 MASS 패키지(Venables & 

Ripley, 2002)를 통해 문맥의 세 조건에 대한 두 직교대비를 

만들었다. 첫 번째는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의 평균을 중립 

조건과 비교했으며, 두 번째 대비는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

을 비교했다. 분석에 투입된 고정 변인은 문맥이 유도하는 

감정이며, 참가자와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지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정확도 분석

이해력 문제에 대한 참가자의 정답률은 85%에서 100% 사

이였으며, 평균은 94.24% (SD=0.03)로 높았다. 문맥 조건 

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세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F(2, 183) = 1.935, p = .147). 이 

결과는 참가자가 문맥에 나타난 감정과 관계없이 문장을 읽

고 이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읽기 시간(RT) 분석

문맥에 나타난 감정이 목표 어절(N) 및 목표 어절 후속 어

절(N+1) 정보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 어절과 후속 어절의 읽기 시간을 확인하였다. 문맥 조

건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읽기 시간 및 표준오차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의 평균을 중립 조건과 비교한 결

과, 목표 어절과 후속 어절 모두 읽기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N: β = -2.547, SE = 

5.136 t = -0.496, p = .620; N+1: β = 5.629, SE = 

5.455, t = 1.032, p = .302).

한편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 목표 

후속 어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N+1: 

β = 18.41, SE = 6.210, t = 2.917, p = .004). 또한 긍정 

조건과 중립 조건을 추가로 비교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N+1: β = 14.83, SE = 

6.321, t = 2.347, p = .019). 즉, 긍정 문맥은 다른 문맥 조

건에 비해 목표 어절 후속 어절에 대한 읽기 시간을 증가시

켰다. 하지만 목표 어절의 처리 과정에서는 긍정과 부정 조

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N: β 

= 8.686, SE = 5.949, t = 1.460, p = .144).

이 결과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문맥이 어휘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

기조절읽기과제는 글 읽기 과정의 세부적인 처리 과정을 살

펴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 과제를 통해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감정 문맥이 전반적인 글 읽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문맥이 어휘 정보처

리에 미치는 실시간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구운동추적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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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연구 2는 안구운동추적 실험으로, 자연스러운 문장 읽기 과

정에서 문맥이 유도하는 감정이 목표 어절 및 주변 어절 정

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참가자

본 실험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66명이 참

여하였으나, 데이터 품질이 낮은 6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총 60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남성 37

명, 여성 23명). 실험 참여 당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0.6세였다(SD=2.51). 모든 참가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는 화자였다. 약 30분 동안 과제를 진행했으며, 이후 소

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재료 

본 과제에서는 실험 1에서 사용한 자극과 동일한 문장을 자

극으로 사용하였다.

절차

실험은 SR Research의 Experiment Builder로 제작했으며, 

참가자의 안구 운동은 Eyelink 1000 Plus를 사용해 1,000Hz

의 주사율로 기록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니터에서 60cm 떨어

진 거리에 앉았으며, 참가자의 눈과 안구운동추적 기구 사이 

거리는 51cm였다. 참가자의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

해 이마와 턱을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했다. 자극은 Asus 

VG248QE 모니터로 제시되었으며, 모니터의 해상도는 

1,920 × 1,080픽셀, 주사율은 144Hz였다. 문장은 30 포인

트 크기의 맑은 고딕 서체를 사용하였으며,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시되었다. 시야각 1  ̊ 이내의 대략적인 글자 수는 

1.27개였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 전, 3×3 기준점에 무선적으로 자극

을 제시해 눈의 위치를 정위(calibration)시킨 후 재확인

(validation)하며 안구운동추적 기구를 보정했다. 각 시행은 

모니터 왼쪽 상단에 고정점(○)을 제시하며 시작했고, 참가

자가 해당 자극에 시선을 고정하면 한 줄로 된 문장을 제시

했다. 문장을 읽은 뒤, 참가자가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에 읽은 문장에 대한 이해력 문

제를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조

이스틱의 지정된 버튼을 눌러 ‘예/아니오’로 답변했다. 실험 

설정과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실험자의 안내를 따라 4개 문

장의 연습 시행을 실시한 뒤 본 실험을 시작했다.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Eyelink Data Viewer 

Version 3.1을 이용해 수집된 안구 운동 데이터를 보정했다. 

글 읽기 중 일반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반영한 데이터만 사

용하기 위해 고정 시간이 60ms 이하거나 1,200ms 이상인 

고정(5.4%)과 직전 또는 직후에 눈을 깜빡인 고정(13.6%)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참가자들이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모든 시행에서 이해력 문제의 응

답 정확도를 각각 참가자와 문맥 조건 별로 분석했다.

문장을 읽는 동안 문맥이 나타내는 감정이 목표 단어 처

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어의 어휘 접근 

과정을 반영한다고 알려진 측정치인 세 가지 변인을 분석했

다. 첫 번째 변인인 단일 고정시간(single fixation duration, 

SFD)은 첫 읽기 경로에서 관심 영역에 한 번 고정한 경우의 

고정시간으로, 단어 정보처리 과정 중 초기 어휘 접근 단계

를 잘 반영하는 측정치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첫 고정

시간(first fixation duration, FFD)은 관심 영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고정시간으로, SFD와 마찬가지로 초기 어휘 접근 과

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주시시간(gaze 

duration, GZD)은 첫 읽기 경로에서 관심 영역 내 모든 고

정의 고정시간 총합으로, 전반적인 어휘 접근 과정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는 측정치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장에서 단어를 

기존 문맥에 통합하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알려진 측정치로는 

총 읽기시간(total time, TT)을 분석했다. 총 읽기시간은 읽

기 경로와 무관하게 관심 영역에 고정한 모든 고정시간의 총

합으로, 단어의 완전한 이해와 문맥 통합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반영한다(Rayner, 1998).

분석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 및 분석 모형은 실험 1과 동

일하다. 

결과 및 논의

정확도 분석 

이해력 문제에 대한 참가자의 정답률은 77%에서 100% 사

이였으며, 평균은 93.25% (SD=0.25)로 높았다. 문맥 조건이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 혼합 효

과 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세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았다(z < 1, ns). 이 결과는 참가자가 문맥이 나타내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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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s(standard deviations) of eye-tracking measures on the merged interest areas of word 

N and word N+1 across context conditions. Bars represent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SEM).

과 관계없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

여준다.

목표 어절(N)에 대한 고정 시간 분석 

문맥이 나타내는 감정이 목표 어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 어절의 단일 고정시간, 첫 고정

시간, 주시시간, 총 읽기시간을 확인하였다.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의 평균을 중립 조건과 비교한 결

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SFD: β = 2.673, SE = 5.298, t = 0.504, p = .614; 

FFD: β = 0.029, SE = 4.387, t = 0.007, p = .995; 

GZD: β = 7.061, SE = 5.860, t = 1.205, p = .228; TT: 

β = 0.414, SE = 13.11, t = 0.032, p = .975).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을 직접 비교한 결과 역시 모든 변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FD: 

β = 1.654, SE = 6.132, t = 0.270, p = .787; FFD: β = 

3.244, SE = 5.079, t = 0.639, p = .523; GZD: β = 

6.541, SE = 6.788, t = 0.964, p = .335; TT: β = 10.56, 

SE = 15.19, t = 0.695, p = .487).

목표 어절에 대한 고정 시간의 분석 결과, 문맥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자기조절읽기과제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문맥을 통해 유도되는 감정이 중립적인 목표 

어절의 정보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목표 어절(N) 및 후속 어절(N+1)에 대한 고정 시간 

분석

목표 어절 이후에도 문맥이 유도하는 감정에 따른 효과가 이

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어절(N)과 후속 어절

(N+1)을 하나의 관심 영역으로 설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문

맥 조건에 따른 평균 고정시간 및 표준 오차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이때, 단일 단어의 초기 처리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인 단일 고정시간과 첫 고정시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의 평균을 중립 조건과 비교한 결

과, 총 읽기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T: β = 48.44, SE = 18.41, t = 2.632, p = .009). 중립 

문맥에 비해 감정이 나타난 문맥에서 총 읽기시간이 길어졌

다. 주시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GZD: β = 15.08, SE = 10.28, t = 1.467, p = 

.142).

긍정 조건과 부정 조건을 직접 비교한 결과에서는 주시시

간과 총 읽기시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GZD: β = 22.46, SE = 11.85, t = 1.897, 

p = .058; TT: β = 33.67, SE = 21.22, t = 1.587, p = 

.112).

한편 중립 조건과 긍정 조건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GZD: β = 26.31, 

SE = 11.84, t = 2.222, p = .026; TT: β = 65.28, SE = 

21.20, t = 3.079, p = .002). 중립 문맥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난 문맥에서 주시시간과 총 읽기시간이 길게 나

타났다. 중립 조건과 부정 조건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GZD: β = 3.849, 

SE = 11.89, t = 0.324, p = .075; TT: β = 31.60, SE = 

21.29, t = 1.485, p = .138).

목표 어절과 후속 어절을 하나의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중립 문맥에 비해 감정이 나타난 문맥에서 총 

읽기시간이 길어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

타내는 문맥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주시 시간 역시 긍정 조

건에서 중립 조건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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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조절읽기과제에서와 같이 감정을 유발하는 문맥, 특

히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문맥이 후기 어휘 정보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자기조절읽기과제와 안구운동추적 기법을 활용한 

문장 읽기 과제를 통해 문맥이 유발한 감정이 문장 내 중립 

단어의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 1의 

자기조절읽기과제에서는 긍정 조건에서 목표 어절 바로 다

음 어절의 읽기 시간이 증가했으며, 실험 2의 안구운동추적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목표 단어와 후속 

단어를 하나의 관심 영역으로 설정한 경우, 긍정 조건에서 

해당 영역의 주시 시간과 총 읽기시간이 중립 조건보다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감정-언어 정보처리 이론으로는 충

분히 설명되지 않는다(Kim et al., 2023; Kwon et al., 

2022). 예를 들어, 동기화된 주의 가설은 감정 정보가 생존

에 유리하기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 문맥, 특히 긍정적 문

맥에서 중립 단어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

다. 자동 경계 가설 또한 부정 감정 자극에 대한 주의 철회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 정서 조건에서 정보처리가 지연될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 조건과 중

립 조건 간 처리 시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감정 문맥이 중립 단어의 정보처리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강도의 감정을 유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서가 평정 결과에 따르면 문맥의 감정은 분명 긍정/부정으

로 유도되긴 하였지만, 이 감정이 중립적인 유인가를 갖는 

목표 단어의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긍정 감정 문맥이 

중립 단어의 정보처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 가능성은 기존의 고립 단어재인 연구에서 보고된 

감정 어휘 정보처리 결과는 과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을 

수 있다. 고립 단어재인에서는 문자열 한 개를 제시하고 그 

문자열에 대한 과제(예, 어휘 판단, 명명, 정서성 판단)를 수

행하는데, 그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어휘 및 의미 속성(예, 

정서성)이 활성화될 때, 이 정보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

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장 읽기에서는 단어 

혹은 문맥이 유발하는 감정이 고립 단어재인 과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

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문맥에서 중립 단어의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기존의 고립 단어재인 연구

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 본 연구와 유사

하게 문맥의 감정을 조작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관하여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문맥에 나

타난 감정이 목표 자극으로 제시된 감정 중립 단어의 정보처

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였지만, 이것이 목표 단어의 언어 정

보처리적 관점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Chou et al., 2020; Liu et al., 2013). Liu 등(2013)에서는 

정서가 평정 과제를 사용해 참가자가 문맥 속 제시된 중립 

단어의 감정을 평정하기까지의 시간을 확인했으며, 문맥과 

단어가 의미적, 감정적으로 일치할 때 빠르게 응답한다는 결

과를 보고했다. Chou 등(2020)은 일관성 판단 과제를 이용

해 참가자가 문장이 일관적이고 매끄러운지를 응답하는 동안 

ERP를 측정했으며, 문맥과 단어가 모두 감정을 유도할 때 

원활한 의미 통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두 연구는 문맥

에 의해 유도된 감정이 목표 어휘 자체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문맥에 의해 유도된 감정이 중립적인 유인가를 

갖는 목표 단어의 감정 정보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이 결과들을 통해 감정 문맥이 중립 

단어를 마치 감정 단어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의가 있

으나, 문맥에서 유발된 감정이 목표 단어 자체의 어휘 정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 문맥에서의 목표 및 

후속 단어 처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현상은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Topolinski와 Deutsch(2013)가 제안한 단

기 정서 조절 가설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다

양한 자극을 통해 감정 변화를 유도하며 의미 점화 과제를 

진행했다. 그중 사람의 표정을 이용한 실험 3을 살펴보면, 

행복한 얼굴을 통해 유도된 긍정적 감정은 슬프거나 중립적

인 얼굴과 달리 의미 무관련 자극 쌍의 반응 시간을 길어지

게 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긍정적 문맥 뒤 나타나는 중립 

단어와 후속 단어 처리 시간이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단기 정서 조절 가설에 따르면, 

음성이나 얼굴, 단어 등 다양한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짧고 

일시적인 감정 변화는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

어 정보처리 과정에서 감정은 의미 네트워크의 활성화 폭이

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긍정적 감정은 의미 확산을 촉진

하며, 이와 반대로 부정적 감정은 의미적 연관어로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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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한다(Topolinski & Deutsch, 2013). 따라서 긍정적 감

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확장된 의미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

는 중립 단어는 외측 억제 기제에 의해 오히려 정보처리가 

느려질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다양한 의미 정보를 활성화한다는 해석

은 Fredrickson(2001)의 확장-구축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도 일치한다. 확장-구축 이론은 긍정적인 감정이 사고와 행

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한

다(Fredrickson, 2001). 이러한 속성은 일상생활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게 만드는 이점을 지니지만, 

특정 단어의 의미에 접근하고 맥락 정보를 고려해 이를 통합

시켜야 하는 문장 읽기 과정에서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감정은 다양한 의미 정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특정 중립 단어의 처리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은 특히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장기기억에 저장된 개인적 경

험과 감정적 연상을 활성화한다. Conway와 Pleydell-Pearce 

(2000)는 사람들이 약한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자서전적 

기억을 강렬한 감정이나 약한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기억

보다 더 잘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긍

정 감정은 연상적 연결을 통해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

행하지만, 동시에 문장 내 중립 단어의 의미 처리에서는 주

의를 분산시키는 간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긍정 

감정은 자서전적 기억이나 감정적 연상을 활성화함으로써 

주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그 결과 목표 단어에 대한 의미 

처리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 단어의 정서가는 문맥이 

나타내는 감정에 의해 편향된다(Chou et al., 2020; Liu et 

al., 2013).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긍정 문맥 조건에서 어휘 

정보처리가 늦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일관적으로 긍

정 감정의 이득 효과를 보고했던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다

(Estes & Adelman, 2008; Kim et al., 2023; Kousta et al., 

2009; Kwon et al., 2022; Yap & Seow, 2014). 이는 고립 

단어재인 과제에서 나타나는 단일 감정 단어의 처리가 문장 

맥락에서의 단어 정보처리 과정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

문일 수 있다. Rayner와 Liversedge(2011)에 따르면 명명과

제, 의미범주화과제, 혹은 어휘판단과제와 같이 단어만 제시

된 상황에서의 단어재인 과정은 자연스러운 읽기에서 일어나

는 처리 과정과는 다르다.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단어는 부중

심와에서의 초기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문장 내 문맥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의미 통합

의 부재, 빠르고 정확한 판단 등의 과제 속성을 이유로 고립

된 단어의 읽기가 실제 언어 정보처리 과정을 완벽하게 반영

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alota & Chumbley, 

1984; Laurence et al., 2018).

어휘 정보처리 과정에서 감정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시도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

었다. 예를 들어, 동기화된 주의 가설에 의하면 생존의 측면

에서 부정적 자극을 빠르게 인식하도록 진화하는 것은 사람

이 위협을 회피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Kousta et al., 

2009). 반면 자동 경계 가설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극에서 

주의를 쉽게 철회하는 것이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

극의 처리를 늦춘다고 주장했다(Estes & Adelman, 2008). 

그러나 문장 혹은 단어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각성가를 가지는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

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정 감정

에 집중해 왔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긍정적 감정이 어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맥에 의해 유도된 감정 상태가 문장 읽기 시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단어의 어휘 정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

존의 감정 관련 언어 정보처리 연구들이 단일 단어 제시 및 

어휘판단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자연스

러운 읽기 환경에서 감정 문맥이 어휘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문맥은 중립 단어의 처리 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

과를 보였으며, 이는 긍정 감정이 다양한 의미 정보와 장기 

기억을 활성화함으로써 어휘 접근 과정에 간섭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이 어휘 정

보처리에 상이한 방식으로 관여한다는 결과는 감정-언어 상

호작용의 복잡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감정에 따른 어휘 정보처리를 세부 처리 단계별로 분석하였

으며, 특히 긍정 감정이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론 및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자기조절읽기과제와 

안구운동추적 기법은 의미 정보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감정 문맥이 단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감정 

문맥은 정서적 기대나 주의 집중의 변화를 유발하여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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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지 조절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시에 문맥 전반에 

걸친 감정 정보의 누적적 효과가 단어 처리에 영향을 줄 가

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건관

련전위(ERP)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과 같은 고해상도

의 신경생리학적 기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지신

경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감정 문맥의 시간적 전

개에 따른 인지 반응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감정 문

맥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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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나타난 감정이 글 읽기 시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1, 최원일2

1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2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선행 연구는 감정이 어휘 처리 및 문장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해 왔으나, 대부분 어휘 수준에서 감정의 영향을 살

펴보았기 때문에 실제 읽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읽기 정보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문맥에 나타난 감정이 중립적 목표 단어와 후속 단어에 미치는 영향을 문장 단위의 

읽기 환경에서 탐색하였다. 실험 1에서는 자기조절읽기과제(self-paced reading task)를 사용하여 문맥에 나타난 감정(긍정, 부

정, 중립)에 따른 목표 영역의 정보처리 시간 차이를 측정하였고, 실험 2에서는 안구운동추적(eye-tracking) 기법을 활용한 문

장 읽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두 실험 모두에서 긍정 문맥 내 목표 단어 및 후속 단어 처리 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긍정 감정이 의미 확산을 촉진하여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목표 자극의 처리를 억제하고 문장 단위에서의 의미 통합

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문맥 감정, 단어재인, 글 읽기, 자기조절읽기과제, 안구운동추적


